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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공시와 연계된 자료로, 공시 확인 후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이앤티씨, 주주이익 제고 위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 코로나 19 영향에도 사업 계획대로 변동 없이 진행 중 

 ▶ 수년간 호실적 및 최근 상장을 통한 현금유동성으로 탄탄한 재무건전성 확보 

<2020-03-30> 제이앤티씨가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나선다. 

 

3D커버글라스 및 커넥터 전문기업 제이앤티씨(204270, 대표이사 김성한)는 30일, 주주이익 제고

를 위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이앤티씨는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유진투자증권과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3월 30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이다.  

 

제이앤티씨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

나, 코로나19가 제이앤티씨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지나

치게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이앤티씨 제품은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의 고가 플래그십 제품 및 5G 스마트폰 등 

경기변동 대해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제품에 적용된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적다” 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이앤티씨는 자사주 취득에 재무상 무리가 없는 상태다. 최근 몇 년간 호실적 및 상장으로 

연결기준 보유현금 규모는 약 1,800억 원에 이른다. 혹시라도 장기화될 수 있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갖췄다.  

  

제이앤티씨 김성한 대표이사는 "제이앤티씨를 믿고 지지해주는 주주들의 이익 제고를 위해 자사

주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주주 친화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